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 ' ](49)

제 부 베일벗는 일본군 실체 사단 주둔지 왕이메오름의 수직갱도2 " -34 3)111 (27)

낭떠러지 같은 수직갱도 아찔

입력 : 2006. 12.14. 00:00:00

깊이 의 수직갱도 사진 위 와 11m ( )▲

깊이 수직갱도에 대한 조사를 14m 

벌이는 모습 사진 가운데 왕이메오( ). 

름 사면에 구축돼 있는 갱도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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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정상부에 위치 깊이는 11~14m

최후의 저항진지 용도로 구축한 요새

제주 서남부 지역의 복곽진지 로 접어들었다 복곽진지 는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주둔 일본군이 ' ' . ' '

최후의 저항진지로 구축한 요새다.



제 사단을 중심으로 한 복곽진지 탐사는 영아리오름에 이어 두 번째다111 ' ' . 

왕이메오름 안덕면 광평리 소재 표고 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분화구를 가( · 612m)

졌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분화구는 속칭 베리창 또는 암메창 등으로 불리기도 한. ' ', ' ' 

다. 

그런데 왕이메오름에서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은 또 있다 다름 아닌 오름 서쪽사면 정상부에. 

서 수직으로 파내려간 일본군 갱도가 그것이다. 

그 깊이는 무려 에 이른다 또 하나 짧은 수직갱도는 규모다 그렇게 왕이메오름 수14m . 11m . 

직갱도는 정상부에 깊숙이 박힌 채 오름의 생명력을 옥죄고 있다. 

그 중 깊이 폭 에 이르는 수직갱도는 밑을 쳐다보기에도 아찔하다 햇빛조14m( 170cm×170cm) . 

차 들지 않는 길고 시커먼 구덩이가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아니 일본군의 그 무모. 

함 앞에 숨이 멎는다고 해야 옳다.

이 수직갱도는 취재팀이 지금까지 확인한 수직갱도 가운데 가장 깊다 탐사하기에도 여간 버겁. 

지가 않다 밧줄을 이용해서 수직갱도를 내려가자 바닥은 다시 분화구 안쪽으로 갱도가 뚫려 . 

있다 그 길이는 폭 높이 정도 된다 이것은 수직갱도를 분화구 안쪽의 . 3.8m( 140cm, 140cm) . 

갱도와 연결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깊이 폭 인 또 하나의 수직갱도는 이곳에서부터 동쪽으로 지점쯤에 11m( 150cm×150cm) 30m 

있다 이 곳에서 북쪽방향으로는 공사 초기에 중단된 것으. 

로 보이는 갱도 함몰흔적이 있다. 

이처럼 수직갱도를 파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왕이메오름 정남사면 분화구에는 무너진 갱도 흔적 곳6~7

이 확인된다 입구는 대체로 북북동 방향을 하고 있다 무너. . 

진 갱도 흔적은 부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5~7

나 있다 진지구축 공사가 좀 더 진전됐더라면 규모는 상당.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위 지점은 수직갱도가 지하로 뻥 . 

뚫려 있다 진지가 완성됐을 경우 갱도내부와 연결되는 구. 

조임을 알 수 있다. 

왕이메오름에는 또 등정로를 따라가다 부 능선 지점쯤에 3

소규모 갱도와 함몰갱도 등 곳이 확인된다 두 개의 갱도2 . 

는 정도 각각 떨어져 있고 교통호가 길게 나 있다 아20m . 

마도 서로 연결시키려던 것으로 보인다. 왕이메오름 정상부 수직갱도를 ▲

조사하는 모습



이처럼 왕이메오름은 정상부는 물론 분화구내와 바깥사면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파놓은 군사시

설로 신음하고 있다.

왕이메오름의 거대한 수직갱도와 함몰흔적은 오름 전체를 지하요새로 만들려던 흔적이다 이 . 

곳서 직선거리로 정도 떨어진 모슬포 일대의 해안방어선을 뚫고 미군이 내륙으로 밀고 20km 

올라올 경우 왕이메오름은 최후의 저항진지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천길 낭떠러지를 연상시키듯 오름 정상부를 수직으로 뚫은 갱도는 그처럼 침략야욕이 빚어낸 

지하괴물처럼 취재팀 앞에 섬뜩하게 다가섰다.

특별취재팀 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

탐사포커스 복곽진지란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최후의 저항진지 [ / ?]

제주섬 백여 곳 이상의 오름에 파놓은 일본군진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1 .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배치상태를 그려놓은 제 군배비개견도 등에 따르면 일본군은 본토' 58 ' 

결전에 대비해서 제주도에 종류의 진지를 구축해 놓는다 즉 위장진지 전진거점진지 주저4 . ' ' ' ' '

항진지 복곽진지 가 그것이다 이러한 진지가 가장 밀집된 곳은 일본군 군 예하 제 사단 ' ' ' . 58 111

만 천명이 주둔했던 안덕면 대정읍 일대다1 2 , . 

이 가운데 복곽진지 는 최후의 저항진지 역할을 했다 위장진지 전진거점진지 주' '( ) . ' ' ' ' '複廓陣地

저항진지 가 무너졌을 경우 복곽진지 는 마지막 인까지 옥쇄작전을 펴기 위해 구축한 것이다' ' ' 1 . 

복곽진지 는 보통 해안에서 이상 떨어진 깊숙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 20km . 

사단 주둔 지역에서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복곽진지는 왕이매오름 영아리오름 돌오름 등이111

다 이들 지역은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상륙예상지점인 대정읍 송악산 . 

해안까지 직선거리가 정도에 이른다 이외에도 윗세오름 볼래오름 등지에도 복곽진지 가 20km . ' '

구축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아직까지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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